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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경부 보도설명자료

보도시점 배포 즉시 배포 2023. 10. 16.(월)

불법적인 초음파 아로마 디퓨저에 대한
감시·감독을 강화하겠음

2023년 10월 11일자 환경방송 등 <박정 의원, 환경부 가습기 관련제품 

‘엉터리 관리’>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림

□ 보도 내용

 ① 물에 아로마 오일을 넣어 초음파 진동으로 수증기와 아로마 향을 분사
하는 초음파 아로마 디퓨저가 합법으로 유통

 ② 지난해 회수조치된 6개 가습기용 아로마오일 제품 중 2개 제품은 여전히 
판매되고 있어 환경부의 관리 미흡

□ 설명 내용

 < ①에 대하여 >

  ○ 수증기를 발생(가습)시키는 초음파 진동 기기에 ‘물과 함께’ 넣는 아로마 
오일은, ‘방향제’가 아닌 ‘가습기용 생활화학제품’이며, 그러한 기능을 
나타내는 초음파 진동 기기는 ‘가습기’임

   - ‘가습기용 생활화학제품’은 유통·판매 전 엄격한 승인을 거쳐야 하며, 
현재까지 ‘가습기용 생활화학제품’으로 승인 받은 제품이 없으므로 
초음파 디퓨저에 물과 함께 첨가하는 아로마 오일은 미승인 불법제품임

 < ②에 대하여 >

  ○ 지난해 위반이 확인된 6개 제품은 현재 모두 유통되지 않고 있으나, 
위반제품과 포장·형태 등이 유사한 2개 제품이 유통되고 있음을 확인

   - 확인된 2개 제품에 대해서는 온라인상 유통을 차단하고, 위반업체에 
대해 회수명령 등 조치예정이며, 향후 시장감시를 철저히 하겠음

  ○ 아울러, 환경부는 최근 초음파 아로마 디퓨저와 같이 전용기기를 통해 
지속 방출되는 방향·탈취제의 유통이 증가하고 있음에 따라 안전기준 
마련 등 소비자 안전 강화 대책*을 추진 중임

* 생활화학제품안전기준(고시) 개정추진중(행정예고 : ‘23.9.6∼27 / 규제 심사등 : 10월∼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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